
2024년 농가경제조사 결과

2025년 5월 23일 통계청은 「2024년 농가경제조사」 결과를 발표하였음.  농가소득은 5,059.7만 원으

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(0.5%, 23만 원)한 것으로 나타남.

- 농가소득 중 농업외소득(0.7%), 이전소득(6.1%), 비경상소득(5.5%)은 증가하였지만, 농업소득(-14.1%)은 감소

- 소득 종류별 비중은 농업외소득(39.8%), 이전소득(36.0%), 농업소득 (18.9%), 비경상소득(5.2%) 순

농업소득은 957만 원*으로 전년 대비 14.1%(156만 원) 감소하였는데 이는 농업총수입이 감소한 반면 

농업경영비는 증가하였기 때문임.
*농업소득(957만 원)=농업총수입(3,684만 원)-농업경영비(2,727만 원)

- 농업총수입은 3,68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.8% 감소하였고 농업경영비는 2,72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.8% 증가

-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총수입 감소를 쌀값 하락과 한우·육계 도매가격 하락 및 한우 과잉 해소를 위한 사육마릿 수 

감축 등의 영향으로 분석

- 농업경영비의 경우 국제곡물가격 하락으로 사료비가 전년 대비 5.5% 감소했지만, 비료비 상승 (전년대비 1.4%

↑),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노무비 증가(전년 대비 9.6%↑)와 전기료 인상 및 전력 사용량 증가 등에 따른 광열비 

증가(전년 대비 5.3%↑) 영향으로 전체 경영비는 전년 대비 1.8% 상승 

농업외소득은 2,0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0.7% 상승하였음. 겸업소득이 65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.1% 감

소했으나 근로수입·임대수입 등 사업외소득이 1,358만 원으로 2.7% 증가하여 전체 농업외소득은 증가함.

- 농업인의 겸업이 많은 숙박 및 음식점업·도소매업의 생산 감소, 농촌관광과 관련성이 높은 국내 여행 지출액 감소등

의 영향으로 겸업소득이 감소하였고, 명목임금 상승 영향으로 사업외소득은 상승

이전소득은 1,8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6.1% 상승하였음.

- 공익직불금, 농업인수당 등 공적보조금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, 국민연급 수급 농업인 수 및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

하여 이전소득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됨.

❙ 2020~2024년 농가소득 추이(소득종류별)❙
단위: 만 원

농가소득: 
4,502

농가소득: 
4,775

농가소득: 
4,615

농가소득: 
5,082

농가소득: 
5,059

*출처: 통계청(2025.05.23.)

농림축산식품부(2025.05.2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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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 5월 기준금리 3%로 0.1%p 인하❙2025-05-20 조선일보; 매일신문

Ÿ 2025년 5월 20일 중국 인민은행은 대출우대금리(LPR)를 3.1%에서 3.0%로 0.1%p 인하한다고 발표하였음. 

중국 인민은행이 대출우대금리(LPR)를 인하한 것은 지난 2024년 10월 이후 7개월 만임.

- 대출우대금리(LPR)는 20개 시중은행의 최우량 고객 대출 금리 평균치로, 인민은행이 LPR을 공시하면 모든 금융

회사가 대출에 참조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수행

Ÿ 지난 5월 7일 중국 정부는 내수 및 부동산 침체 지속,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 등에 따라 중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

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, 이에 대응하여 올해 거시경제 기조를 재정 확대와 통화정책 완화로 설정한 바 있음.

- 중국은 올해 거시경제 기조를 정부 재정투입의 증대를 통한 적극적 재정정책과 지급준비율과 금리인하를 통한 완화

적인 통화정책으로 설정

v 이번 중국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중국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판단됨.

❙ 2024~2025년 5월 중국 기준금리 추이❙
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23/0003906326?sid=101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88/0000946230?sid=1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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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 생산자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0.9%로 둔화❙2025-05-23 한국은행; 연합뉴스

Ÿ 2025년 5월 23일 한국은행은 4월 생산자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0.9%로 3개월 연속 둔화되었다고 

발표하였음.

- 4월 생산자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0.9%로 2023년 11월(0.6%) 이후 17개월 만에 0%대 상승률 기록

Ÿ 생산자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COVID-19 발생 이후 상승세를 보였는데, 2022년 6월 10.0%로 최

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었음. 이후 1%대에서 안정세를 보이던 상승률은 2024년 5~7월 단기적으

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2024년 8월부터는 다시 1%대의 안정적인 추세를 보임.

Ÿ 품목별로는 농림수산품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.3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, 전력·가스·수도 및 폐

기물과 서비스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5.7%, 1.5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.

- 세부품목 중에서는 농산물(-8.0%), 석탄 및 석유제품(-7.9%), 금융 및 보험(-5.8%) 품목의 물가지수가 전년 동

월 대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.

Ÿ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표인 생산자물가지수가 3개월 연속 둔화되었고, 국제유가도 지속적인 하

락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소비자물가도 당분간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하였음.

❙ 2024~2025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(전년 동월 대비) 추이❙

https://www.bok.or.kr/portal/bbs/B0000501/view.do?nttId=10091525&searchCnd=1&searchKwd=&depth2=200038&depth3=201263&depth=201263&pageUnit=10&pageIndex=1&programType=newsData&menuNo=201264&oldMenuNo=201263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1/0015406182?sid=1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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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농림수산성 쌀 유통 안정화 대책 실시 ❙2025-05-16 일본 농림수산성 ; NHK

Ÿ 일본 농림수산성은 정부의 비축미 방출에도 불구하고 쌀 평균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쌀 유통 안정화대

책을 발표함(주간브리프 2025 Vol.11.).

- 농림수산성은 정부 비축미 유통으로 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존의 대책에 신규 대책을 더해 ‘쌀 유통 안정화 

대책 패키지’를 구성함.

- ‘쌀 유통 안정화 대책 패키지’는 비축미 조기 판매, 비축미 추가 공급, 2025년산 쌀 비축미 매입 중단 등을 통한 

정부 비축미 시장 공급 촉진 방안과 소비자를 위한 쌀 유통 현황 정보 제공이 추가된 신규 대책임.

- 환매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, 3개월간 10만  톤의 비축미 유통을 보장하는 정책

으로 쌀 부족 현상 해소 기대

❙일본 농림수산성 쌀 유통 안정화 대책❙
구분 대책 내용

정부 비축미 유통 효율화

[신규] 조기 판매계획을 수립한 소매업체 대상 정부 비축미 입찰 우선 배정

지방 및 중소 소매업체 공급을 위한 도매업체 간 정부 비축미 거래 허용

정부 비축미 시장 조기 공급을 위한 관계자 대상 협조 요청
-일본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(정부 비축미 대부분 매입)에 도매업체와 연계한 조기 판매 대면 
요청

쌀 공급 체계 강화
(정부 비축미 포함)

[신규] 2025년 5월, 6월, 7월 매달 10만 톤 정부 비축미 입찰 실시
-2025년 7월 입찰 물량은 수급 환경에 따라 변동 가능

[신규] 환매조건부 비축미의 환매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*
 *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판매한 비축미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‘환매 기간’연장
2025년산 쌀의 산지별 생산 상황을 시기적절하게 발표
-4월 말, 6월 말의 상황을 취합하여 각각 5월, 7월 중으로 발표

[신규] 2025년산 쌀은 수급 환경에 변화가 없는 한 정부 비축미로 매입 중단, 환매 중단

식량 공급 부족시 「식량공급곤란사태법」기본방침에 따라 정부 비축미로 대응하되, 국민이 
최소한으로 필요한 식량 공급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MMA(Minimum Market Access, 의무수입
물량) 쌀 물량 활용

소비자를 위한 정확한 정보 
제공

[신규] 매주 소매점 가격(POS 데이터) 공개, 정부 비축미가 원료로 사용된 제품(혼합미)의 시장 
점유율·평균 가격·매장 가격 사례 공개, 비축미 판매 물량 보고, 집하업자 및 도매업자의 
유통단계별 비용·이익 공개

 

https://www.maff.go.jp/j/syouan/keikaku/soukatu/index.html
https://www3.nhk.or.jp/sapporo-news/20250516/7000075427.htm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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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식품부, RPC 중심의 임의자조금 도입 본격화❙2025-05-16 농축유통신문 ; 한국농어민신문 ; 한국농정

Ÿ 2025년 4월 24일 농식품부는 농협 전국통합RPC운영협희회 정기총회에서 쌀 임의자조금 조성 추진계획을 발

표하였음.

- 정부는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80kg 이하로 급감하고, 미국·중국·태국 등 MMA(의무수입물량) 쌀이 본격 시판된 

2006년부터 국내산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전국 쌀 농가가 참여하는 쌀 의무자조금 도입을 검토해왔음. 

- 그러나 쌀 의무자조금은 업계 내 이견으로 현재까지 추진되지 못했음. 이에 RPC(미곡종합처리장) 중심의 임의자조

금 조성으로 쌀 소비 감소에 우선적 대응 방침 발표

Ÿ 5월 13일 농협RPC전국협의회·한국RPC협회·전국RPC협회 등 3개 RPC단체로 구성된 한국쌀산업연합회 발

기인대회 및 창립총회가 개최됨.

- RPC 중심의 쌀 임의자조금을 우선 추진함에 따라 의무자조금 추진 시 필요했던 ‘25만 쌀 농가(50만 농가의 50%)

의 동의’를 ‘60개 RPC(600개 RPC의 10%)의 동의’로 대신할 수 있게 되었음. 

- 또, 발기인대회와 창립총회 역시 14명(3개 RPC 단체 임원)의 인원으로 ‘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’

의 구성 요건 충족

Ÿ 쌀 자조금을 통해 쌀 소비 촉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.

- 농수산자조금법상 자조금의 용도는 농수산물 소비 촉진 홍보, 교육, 정보제공, 자율적 수급 안정, 유통구조 개선, 수

출 활성화 사업, 품질·생산성 향상 등과 관련한 조사·연구 등임.

- 농식품부와 한국쌀산업연합회는 5월 중으로 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해 내년도 정부 예산 배정을 요청하고, 추후 

임의자조금 관리위원회 설치 계획

Ÿ 다만, 이번 쌀 임의자조금 우선 시행에 대하여 쌀 생산 단체 간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-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·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업인단체는 자조금 취지에 공감했으나, 전국쌀생산

자협회·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부정 의사 표명

https://www.am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66425
https://www.agrinet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36440
https://www.ikpnews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67187

